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23.(화) 11:00, 

(지면) 2024. 4. 24.(수) 조간
배포 2024. 4. 23.(화) 06:00

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연안 수산자원조사 실시, 연간 6회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

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 강릉원주대, 인하대,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제주대
   **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

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하여 ‘어장가치 지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꽃게(서해1권역), 주꾸미(서해2), 낙지(남해1), 바지락(남해2), 문어(동해2), 대게(동해1), 옥돔(제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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